
«엄마 냄새»�독서지도안

아이는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기다려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속마음을,� 말보다 더 진한 향기로 전하는 그림책!

• 작가_ 김개미 시 ‧ 연수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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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소개

싱그러운 풀 내음, 구수한 누룽지, 향긋한 섬유 유연제, 달콤한 딸기… 여러분의 엄마에게선 
어떤 향기가 나나요? 어떤 냄새만 맡아도 엄마가 떠오르나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억하는 엄마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어떤 꽃향기보다도 포근하고 향기롭죠. 
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이니까요. 

《엄마 냄새》는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속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 시 그림
책입니다. 김개미 시인은 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며 ‘잠든 척’하는 순간들을 특유의 간결하면
서도 감성적인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표현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엄마에 대한 사랑은 
깊고 진합니다. 그 위에 더해진 부드러운 색감과 따뜻한 그림은 시가 가진 감정선을 시각적으
로 확장해, 그림책만의 여운과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오후가 되자 어린이집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떠납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엄마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는 창밖을 살피며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기다립니다. 기다
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서운해지죠. 서운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
옵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늦은 걸까요? 

이 책은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애틋함을 동시에 보여 주며, 읽는 이로 하여
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아이의 시선으로 전하는 솔직하고 섬세한 감
정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어른들의 마음마저 포근하게 어루만집니다. 

책을 보며 아이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의 온도, 그리고 엄
마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학년 바슬즐 <사람들>, <하루>, <약속>, <상상> 공통

  2학년 바슬즐 <나>, <물건>, <기억>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5. 반갑게 인사해요
  1학년 2학기 국어 1. 기분을 말해요
                   4. 감동을 나누어요                 
                   5. 생각을 키워요
  2학년 1학기 국어 4.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
                   5. 마음을 짐작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상상하며
                   4. 마음을 전해요

• 지도 요점 :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엄마를 보았지만, 아이는 서운한 마음

에 ‘기다리지 않은 척’하며 자신을 숨깁니다. 말없이 잠든 척, 대답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사랑을 티 내지 않으려 애쓰지요. 그런데도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일이 바빠 늦는 엄마나 아빠를 오래 기다린 적 있나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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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이해하기

(1)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를 기다리나요? 

① 아빠
② 엄마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

(2) 엄마를 너무 오래 기다려 서운한 마음에 아이는 무슨 척을 하나요?

① 먹는 척
② 우는 척
③ 노는 척
④ 자는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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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마가 무엇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도록 이를 꽉 깨물었나요?

① 음식 이름
② 동물 이름
③ 내 이름
④ 친구 이름



(4)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지고, 방 안에 무엇이 가득해서 눈물이 흘렀나요?

① 엄마 냄새
② 아빠 냄새
③ 친구 냄새
④ 강아지 냄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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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활동

(1)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마음은 기다림, 서운함,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기에 아주 많이 기다렸고, 그
렇기에 이렇게나 서운한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엄마의 사랑을 느끼나요?

(2) 책을 읽고, 나도 모르게 엄마의 냄새가 떠올랐나요? 우리 엄마 냄새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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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마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를 살뜰히 살펴요. 말을 걸고, 뽀뽀하고, 이불도 잘 
덮어 주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죠. 그래도 아이는 서운했기에 눈을 뜨지 않아요.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여러분만의 표현 방식이 있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② 엄마 ｜� (2)� ④ 자는 척 ｜� (3)� ③ 내 이름 ｜� (4)� ① 엄마 냄새

확장활동

(1)� 엄마가 아픈 나를 간호해 줄 때 사랑을 느껴요.

� � � � 맛있는 밥고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어 주실 때 사랑을 느껴요.� 등

(2)� 우리 엄마 냄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지꽃 냄새예요.

� � � � 우리 엄마에게선 향긋한 빨래 냄새가 나요.� 등

(3)� 큰 소리로 왜 화가 났는지 이야기해요.

� � � � 입술을 쭉 내밀고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요.� 등


